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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인터넷뱅킹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은산분리’ 완화 시사, 

“인터넷전문은행은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국민의 호응을 얻었고,  

금융권 전체에 전에 없던 긴장과 경쟁을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시사하였습니다. 

 

은산분리는 산업기업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을 골자로 합니다.  

현행 은행법에,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 이상 가질 수 없게 되어 있죠.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설들이 눈에 띕니다.  

규제개혁위원 구태언 변호사는, "은산분리 규정이 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기업의 위법 행위를 감시하는 법제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어떻게 기업이 은행 자본을 

임의로 가져다 쓸 수 있냐"고 말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은산분리가 무너지면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2013 년 동양증권 사태가 있었습니다.  

부실한 동양시멘트를 지원하기 위해 동양그룹은 금융 계열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높은 수익성 홍보를 믿고 회사채를 산 투자자 1 만여 명은  

회사가 망하면서 1 조 원대 피해를 떠안았습니다.  

2011 년 저축은행 사태, 차명계좌로 돈을 빌려, 무리한 부동산 투자를 감행한 

상호·저축은행 들이 문을 닫았고, 7 만 4 천 명이 2 조 6 천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은산분리 완화, 심각한 부작용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왜 다시 규제를 완화하려는 

걸까요? 

 

우리는 국제 경쟁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과 구글과 같은 IT 공룡 기업이 유럽 등 세계의 은행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들 IE 공룡들은 혁신 서비스를 계획 중입니다.  

페이스북을 하던 중 친구에게 10 만원을 보내기 위해,  

번거롭게 은행 앱을 열어 계좌번호를 받고 본인인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  

페이스 북 채팅 창에 '송금 10 만원'이라고 적어서  

친구에게 바로 돈을 보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알리페이는 식당의 QR 코드를 스캔하면 핸드폰에 메뉴판이 뜨고,  

이를 통해 메뉴를 고르고, 비용을 지불하고, 음식을 받는다.  

 

이와 같이, IT 기업과 은행이 만나면, 새로운 혁신 서비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산분리 나아가 금산분리 완화는 국제적인 대세로 보입니다.  

국내 IT 기업의 은행시장 진출을 불합리한 규제로 배제시키고,  

인터넷뱅킹 및 IT 시장을 페이스북, 알리페이 등 외국기업에게 넘겨 줄 수는 없습니다.  

 

끝 

 
 


